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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구촌교회 대학지구        

사순절 사경회 소감문
성명 대학지구 캠퍼스 수지 3캠퍼스

소속 목장 위러브 목장 담당교역자 김홍서 전도사

대학지구 부목자, 청소년지구 찬양팀 목양목자 등등 유난히 새롭게 맡겨진 사역이 많은 3월이었습니다. 이 

사역들은 제 마음속에 어떠한 결단과 자발적 지원에서 하게 되었다기보다, ‘필요해보이니까’,‘해야할 것 같으

니까’와 같은 의무감에 의해서 맡게 된 자리였습니다. 목자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지 너무 잘 알았

기 때문에, ‘고작 나같은 사람이, 어떠한 결단도 없이, 그저 해야될 것 같으니까, 목자라는 자리를 맡아도 되

는 것인가’ 하는 생각이 들었고, 그런 생각들 속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더 

알아가고,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.

 십자가를 고통으로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과 사명을 

완수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생각들 때문이고, 이와 같이 십자가를 그저 고통으로만 잘못 이해하면 종교중독자

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김병삼 목사님의 말씀이 가장 와닿았습니다.

 살면서 특별히 잘하거나 뛰어난 것이 없었던 저는 항상 모든 것을 ‘잘 해내고’ 싶었습니다. 더 정확히는 

‘잘 해내야만’ 했습니다. 공부, 관계, 신앙 등등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잘 해내지 못하면, 사람들이 그런 

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고,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았고,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그런 것들을 

잘 해내지 못하는 한심한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너무나 부담스러웠

습니다. 나의 부족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, 맡겨진 사역들을 잘 해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

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, 맡겨진 십자가(사역)을 잘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결국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, 

나와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마음이었음을 마주하게 되었고, 이러한 마음에서 시작된 사역이 종교중독이 

되고, 내 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학대하는 것 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

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, 맡겨진 사역을 잘 해내기 위해, 나를 학대하고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

신 것이 아니였습니다.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원하셨고, 그런 나와 

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하셨고,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셨습니

다.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

 모든 것을 ‘잘 해내야만 할 것 같았던 저’에게, 하나님께서는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해주시고, 제가 부족

함에도 저를 떠나지 않아주시고, 오히려 부족하고 모자란 나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신

기하고 감사했습니다. 결국,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는 나와 더욱 친밀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

뜻이기에, 더 이상 사역을 잘 해내야한다는 압박과 부담이 아닌, 내 의를 드러내고자 나를 학대하는 것이 아

닌,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,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

친밀해지는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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